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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평화부지사 집무실 갈등…원인은 입장 바꾼 국방부? 

등록 2020-12-02 18:47:06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

하는 문제로 경기도와 유엔군사령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엔사가 집무실 설치와 관련

된 승인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국방부가 유엔사의 요청 없이 자체 판단으로 유엔사 승인 과정을 밟은 셈으로, 이는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권한을 ‘군사적 성질’로 한정했던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 

경기도 "유엔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승인 요구한 적 없어"
1사단 "비무장지대 출입 유엔사 규정에 따라 승인 추진"

[파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2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 설치된 경기도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을 
방문한 통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이재강 평화부지사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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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와 1사단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 재

개와 남북 교류 증진을 위해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키로 함에 따라 지난 10월 중순부터 1사단

과 협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1사단 측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 7개 사항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경

기도에 통보했다. 

그러나 집무실 설치일이었던 지난달 9일 도라전망대 집무실로 집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1사단 측

이 갑자기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반입을 불허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초 1사단은 경기도에 조건부 승인이 통보되기 전인 지난달 초 내부 작전성 검토를 거쳐 국방부에 

조건부 승인 의견으로 집무실 설치 관련 유엔사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유엔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신청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뚜렷

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1사단 역시 유엔사로부터 별도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결국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직원들은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임진각 평화누리에 설치된 몽골

식 텐트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집무실 설치에 유엔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자체가 유엔사의 요구가 아닌 1사단 등 

우리 군 당국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최근 유엔사 권한 문제에 불을 지핀 국방부

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이 질의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권

한에 대한 질의에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만 유엔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바 있다. 

이날 한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로 집무실 설치 추진 과정에서 유엔사가 경기도에 승인이 필요하다

거나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전혀 없었다”며 “지금까지도 유엔사와 직접적인 소통은 없는 상

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사단은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려면 유엔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나 해당 건에 대해 유엔사의 별도 승인 요구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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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단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으

로, 여기서는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국방부 유권

해석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하급부대에서 뭐라고 거론하기 어렵

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임진각 평화누리에 설치된 평화부지사 임시집무실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통일 관련 시민단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등이 여러 기관·단체 관계자

들이 방문해 이 부지사를 응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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